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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향한 분명한 길은 노력일 것입니다.  근래에 뉴욕시에 성공학원 즉 Success Academy라는 학교가 설립되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립학교가 주 정부나 시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민들이 주를 이루는 도심지에 성공 학원이라는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빈민 자녀들이 주를 이루는 이 성공학원은 주에서 실시한 성적 시험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적 같은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빈민 자녀가 적은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주정부가 실시하는 수학 시험에 38%가 통과를 하고 영어 시험에는 41%가 통과를 하는데 이 성공학원에서는 이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각각 94%와 84%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교육 결과를 내는지 질문을 받고 성공학원의 설립자인  에바 모스코윗츠 (Eva Moskowitz) 여사는 “우리는 다른 공립학교보다 두 시간이나 수업을 더 합니다.”고 답했습니다. “그건 아동들에게 너무 긴 수업시간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설립자는 선뜻 대답합니다. “그런 질문을 중국이나 인도 학교에 해보십시오. 그들은 질문하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성공학원은 학생들을 일반 학교보다 최소한 2 시간 이상 더 수업시킵니다.” 설립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학생들은 일반 학교보다 더 오랜 수업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교하는 시간을 학생들은 기다립니다.” 학부형들도 놀랬다고 하며 학생들은 자기들의 성공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모스코윗츠 여사는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을 모두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 시장인 빌 데 블라지오 (Bill de Blasio)시장은 이런 교육적 성공을 칭송하기는 커년 “에바 모스코윗츠 원장이 성공학원을 너무 강하게 경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비난 섞인 언급을 했습니다. 블리지오 뉴욕시장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즉 개별적인 성공보다 균등을 선호하는 균등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주의자인 것입니다. 뉴욕시는 자유경쟁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택시사업의 신 주자인 우버 (Uber)나 리프트 (Lyft) 사등에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는 과거에 쿠바와 베내주엘라의 경제체제를 칭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 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학생 일인당 연간 $20,000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성공학원은 일인당 $14,500만을 소비합니다. 어떤 비판가는 성공학원이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라고 성공학원의 업적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모스코윗츠 여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학생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고 확고히 반박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빈민 가정 출신이고 열명 중의 한 학생은 노숙자 가정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무작위 추첨에 당첨되지 않는 학생은 울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역시 성공을 향한 분명한 길은 남보다 조금 더하는 노력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
